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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모래와하늘이비치는맑은물의섬

진강을끼고곡성읍에서1 7호선의국도를따

라약 1 6 k m를 가다보면섬진강과보성강이

합류하는 압록 유원지가 나온다. 이곳에서

보성강을끼고국도1 8호선을따라6km 정

도 가면태안사(泰安寺)로들어가는태안교

를 접하게 된다. 태안교를건너 다시 6 k m

정도가다보면죽곡면원달리에위치한태안

사(泰安寺)에다다를수있다.

해동에처음생긴선종의절…태안사

동리산자락에위치한태안사는통일신라

말기구산선문(九山禪門)의하나로신라경덕

왕 원년( 7 4 2 )에 세 스님에의해개창되었다.

그후광자대사윤나가대사찰로발전시켰으

며, 풍수지리사상의원조인도선국사도태안

사에서혜철스님에게서배웠다. 조선시대에

는 불교를억누르는정책바람을탈 수밖에

없었으나, 효령대군이머물며왕가의원당으

로삼기도하였다. 태안사를품고있는돌리

산( 2 7 1 m )은봉황이먹고산다는‘오동나무열

매가열린숲속’이란뜻을담고있다.

그러나, 고려중기에이르러태안사의말

사였던송광사가독립되었고, 조선시대에접

어들어서는숭유억불정책으로다른절과마

찬가지로쇠락하였다. 조선시대를거치면서

줄곧 옛날의 영화로움을되찾지 못한 채로

간신히명맥을유지해오던태안사는식민지

시대에는도리어화엄사의말사신세로떨어

졌다. 그나마6·2 5전쟁때에는대웅전을비

롯하여절에딸려있던건물다섯채가불에

타버렸다. 지금의대웅전은최근에옛 모습

을본떠서새로 지은것이다. 하지만뜰에는

돌로만들어진혜철스님의부도와광자선사

를기리는탑과비가이끼낀채로남아있어

이절의연조가오래되었음을말없이보여주

고있다. 1925년최남선은이절집에찾아와

“신라이래의이름 있는 절이요, 또해동에

있어선종의절로처음생긴곳으로서고초

(古初)의신역(神域) 같다”고평하였다.

나무로만든다리이자정자

옛 선인들의 풍류가 느껴지는 능파각(凌

波閣)은옹골찬나무로만든다리이다. 계곡

의 물과주위경관이아름다워건물이름을

능파(凌波)라고지었다고한다. 이건물은신

라문성왕1 2년( 8 5 0년) 혜철선사가창건하고

고려 태조 2 4년( 9 4 1년) 광자대사가중수하

였으며, 그 뒤 파손되었던것을 조선 영조

4 3년( 1 7 6 7년)에복원하였다. 특이한점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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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각이교량과금강문과누각을겸했다는점

이다. 사찰의문들은대부분평지에위치하

지만특이하게도능파각은다리이면서문루

(門樓)인것이다. 능파각은세속의번뇌를다

리를건너면서던져버리고불계로입문한다

는의미를지니고있다. 

만들기가수월한나무다리는우리나라에

흔했었다. 그러나, 해마다거르지않고찾아

오는폭풍속에쉽게떠내려가유구한역사

를 간직한 나무다리를찾아보기는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거의사라져버린형태인것

이다. 게다가물살이바위를휘감으며떨어

지는 아름다운경치위에 세워진 정자풍의

나무다리는다른곳에서는달리찾아볼도리

가 없다. 태안사능파각을보고서다리품을

판것이아깝지않은이유가여기에있다.

자연석으로석축쌓고맞배지붕얹어

능파각은정면3칸, 측면1칸으로좁고길

다란건물이다. 계곡의양측에자연석으로석

축을 쌓아 축대를 만들고 그 양쪽에 폭이

90cm 정도되는통나무로보를걸치고다시

이 통나무에직각방향으로굵은판을대어

바닥을깔았다. 그위에 사각형의통나무로

주초를대신하는하인방을걸치고가는원형

기둥을세웠다. 원주위에는창방과주두가

결구되고주심포와이익공형식을혼합한포

작이소로와첨차를갖추고외1출목의특수

한형식을지니고있다. 화반은코끼리, 해태,

귀면등으로장혀를받쳐주고있다. 보위에

는양쪽의중도리에판대공을놓고조그마한

반자를걸었고중앙칸에는용두를빼내어장

식하였다. 지붕의구조는5량의맞배지붕으

로마치조그마한문루를연상케한다. 양측

면에풍판을대었고겹처마를하고있다.

현재 이 건물은일주문보다도앞으로나

와 있다. 주변의충혼탑과연못을조성하는

과정에서일주문을능파각보다위로옮겨갔

다는이야기가있다. 원래능파각이란이름

에서도알 수 있듯이계곡의물길을건너는

다리형식을빌린건물이다.

전해 내려오는「동리산태안사사적(桐裏

山泰安寺事蹟)」에 의하면‘누교(樓橋)’라는

건물이보이는데바로이것이현재의능파각

을 말하는것으로, 건물의평면이나규모가

현재의것과흡사하다. 일주문을지나능파

각을건넌다음봉서암앞을지나현재의일

주문에이르는구조로볼 때 위치상사찰의

중심공간에들어선것으로보인다. 

능파각은 계곡을 침목으로 가로질러 그

위에기둥8개를세워맞배지붕을얹어다리

의역할을하고있다. 대부분의부재는근래

에 보수하면서신재(新材)로교체한것인데,

이는 계곡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건물이므로

습기에 노출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홍수시

계곡물이불어전체가유실되어중건하였다

는기록이나온다. 이건물의기둥은민흘림

을 하였으며귀솟음은약 7푼 정도두었다.

안쏠림을두었는지정확히확인되지는않지

만두었다면5푼정도를넘지않았을것으로

추측되며, 건물은시계방향으로5∼7푼정

도 돌아간것으로판단된다. 가구에있어서

특이한것은전체가5량가의구조를하고있

는데중도리와종도리가붙어있어서실제로

는3량가정도의규모로서까래를하나로걸

고있다는점이다. 대들보위에바짝붙여서

종보를두고그위에넓은판대공을세워그

위치에 한 칸짜리 우물천장을 설치하였다.

또한, 앞뒤모두에부연을달았고, 박공면에

현수곡선의풍판을달았다. 공포는소위갖

은삼포라하는내외1출목의출목익공포작

을 하고있고, 전면에는연봉(蓮峰)과연화

(蓮花)를, 후면에는연봉을장식하였다. 포작

의보위치에봉두를달아마무리하였다. 

이 건물이보이는특이한결구로는보제

루와마찬가지로창방과 주두의 결구에있

다. 이러한결구는다른곳에서는흔하지않

은 것인데창방의결구가약 7푼정도주두

와 맞물리고있다는것이다. 보통의경우는

창방의윗면이기둥의윗면과일치해그 위

에 주두를올려놓게되어있으나이 건물과

보제루는주두의굽 옆면을약 7푼정도절

개하여창방과맞물리게하였는데이는주두

와 기둥머리에촉을박아고정시키는것 이

상의효과가있는수법이다. 이러한수법은

창방의폭이동일시대동일형식의다른건

축물에비하여창방의폭을좁게하여횡부

재의단면2차모멘트를효과적으로높이는

결과를수반하므로목재의절약에도도움이

된것으로보인다. 

「태안사사적(泰安寺事蹟)」에의하면이건

물은건륭(乾隆) 2년( 1 7 3 7년), 건륭(乾隆) 31

년( 1 7 6 6년), 건륭(乾隆) 38년( 1 7 7 3년), 가경

(嘉慶) 14년( 1 8 0 9년), 성풍(成豊) 11년( 1 8 6 1

년), 대정(大正) 12년( 1 9 2 3년) 등에 중수(重

修) 혹은 중건(重建)했다는기록이 나온다.

그중에현재와같은공포의모습을하게된

것은 1 8세기의 중수에서

였던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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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파각천장중앙칸의용머리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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